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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75%→1% 인상…'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중앙일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 단행

이번 금리인상 배경으로 물가 상승, 가계 빚 급증,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큰 영향…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도 영향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들 예·적금금리 최대 0.4%p 올린다 서울파이낸스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일부 은행들, 예금금리 최대 0.4%p 인상… 기준금리 인상분을 수신금리에 반영하나 추가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 중

코픽스(COFIX)는 수신상품 자금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므로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 주담대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

농협은행,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 이데일리

NH농협은행, 지난 8월 중단한 가계 부종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은행들, 가계대출 급증세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 당국의 4분기 신규취급 전세대출 금액 관리대상 제외 영향도 존재

JB금융, 그룹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합인포맥스

JB금융, AI기술 접목한 그룹 통합 빅테이터 플랫폼 '데이터 허브' 구축… 그룹 계열사의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 융복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존 대비 최대 56배 빠르게 분석 업무 진행 가능… 보다 정교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계획 언급

생보업계 "헬스케어 자회사 기준 완화해달라"…정은보 "적극 검토" 연합인포맥스

정은보 금감원장, 생보업계 또한 헬스케어 부문 산업에서 관련 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 강조

이미 손보업계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 준비 중… 생보업계는 신한라이프가 본허가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 진행중… 라이나생명도 디지털 손보사 설립으로 사업 확대 움직임

카카오페이, 18% 오르며 20만원 첫돌파 조선일보

카카오페이, 코스피200지수 편입에 힘입어 18% 넘게 오르며 상장 후 처음으로 20만원 선 돌파… 전일 종가 21만 6,500원

코스피200에 포함되면 동 지수에 따라 운용되는 간접투자(패시브) 자금 30조~80조원 가운데 일부가 유입돼 호재로 작용

KTB證, 유진저축은행 2천억에 인수 매일경제

KTB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인수 마무리 절차…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가진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19%를 총 2,003억원에 사들여… 유진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16.3%로 업계 선두권

SK·유안타·이베스트투자… 우리금융 증권사 누가될까 디지털타임스

완전 민영화 이룬 우리금융지주, 은행 부문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에 나설 가능성…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유력 후보

대주주가 PEF로 매각과 매입 협상 가능성이 충분… 다만 G&A사모투자전문회사의 최대주주가 LS네트웍스라 LS그룹 차원 결정 여부에 따라 매물 출회 여부 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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